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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,
전국 공항에서 사용된다
- 전국 공항 국내선 이용 시 생체인증 등록을 위한 신분증 대체 수단으로 사용 가능
- 모바일 항공권과 모바일 운전면허를 결합한 ‘스마트탑승권’ 서비스도 개발 중
- 사용처 지속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PASS앱으로 신분증 대체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
	엠바고 :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.
※ 한국공항공사ᆞKT도 보도자료 배포합니다.


[2022. 3. 22]
통신3사는 국내 최초 디지털 공인 신분증인 ‘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’를 전국 공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고 22일 밝혔다. 

통신3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공항 국내선 탑승 수속 시 생체인증 등록을 위한 신분증 대체 수단으로 ‘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’를 제공한다. 공항에서 모바일 신분증이 전산으로 인증되는 형태로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한국공항공사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수속 시 신분증 미소지로 인한 승객불편을 해소하고자 ‘18년부터 바이오인증 One ID* 신분확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.
 * One ID : 바이오인증 정보를 활용하여 신원확인 과정의 효율성, 보안성을 제고하는 탑승수속 간소화 프로세스

기존에는 최초 등록 시 주민등록증ᆞ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했으나, 이번 통신3사와의 협력으로 One ID 등록 시 신분증 대신 ‘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’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.

또한, 통신3사ᆞ한국공항공사는 다수 항공사와 함께 ‘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’의 적용 다음 단계로 모바일 항공권과 모바일 운전면허를 결합한 ‘스마트탑승권’ 서비스도 공동 개발하고 있다. '스마트탑승권'은 공항 게이트 출입은 물론, 면세점ᆞ무인자판기 등 공항 내 서비스 전반에 적용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.
 
통신3사는 이번 ‘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’의 전국 공항 적용을 발판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처를 확대, 전국 어디에서나 PASS 앱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고객의 편의성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

또한, ’22년 상반기 중 ‘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’의 보안 강화를 위한 고도화를 준비하는 등 '모바일 신분증' 서비스 분야의 선도주자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 문화 형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.


	※ 사진설명
통신3사는 국내 최초 디지털 공인 신분증인 ‘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’를 전국 공항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고 22일 밝혔다. 
사진은 통신3사와 한국공항공사가 함께 제작한 ‘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’ 홍보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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